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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금형으로 
             폰카메라 렌즈 금형 양산 ‘호평’

한국와이다, 8 & 16Cavity 호환되는 렌즈 금형 첫 개발      

국내에서 폰카메라용 렌즈 금형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와이다(대표 장해산)는 카메라폰용 8Cav 

ity와 호환이 되는 16Cavity 렌즈 금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호환형의  

8 & 16Cavity 렌즈 금형은 렌즈 생산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대량 양산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수지의 양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여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인기와 휴대폰의 슬림화 경쟁으로 카메라폰용 렌즈 모듈 업계는 얇아진 렌즈의 짧은 초점

거리로 나타나는 생산 수율의 저하와 가격인하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와이다는 이미 3년 전인 지난 2008년, 폰카메라용 렌즈의 품질 및 수율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금형제작 프

로그램을 통해 8Cavity 금형이 주류였던 당시 기

술단계를 16Cavity 이상의 고정밀 가공기술 단계

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를 통해 짧은 모델수명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금형비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생산수율을 90% 이상 달성하면서 생산성의 향상

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한 호환형의 8&16Cavity 렌즈 금형

을 통해 생산효율 극대화는 물론 수지 양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것도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8Cavity의 경우 H자 Type의 타사제품은 사출무

▶ �8Cavity의 경우 H자 Type의 타사제품은 사출무게가 2.3g(사진 왼쪽)인데 반

해 방사형 Type의 이 회사 제품은 1.7g(사진 오른쪽)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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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4년 창립과 함께 삼성전자와 파트너 쉽을 맺

은 한국와이다는 Motor Core와 렌즈 금형의 개발 및 생산

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금형기술의 토대를 마련했다. 2004

년부터 모바일용 렌즈 금형, 레이저 프린터용 F-θ(Theta) 

렌즈 금형, 프로젝션 TV용 렌즈 금형 공급을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전체 제작 금형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

용 렌즈 금형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 7월에는 연구소 준공과 함께 설계 파트를 보강하

면서 광학설계 및 금형 부품 가공에서 금형 완제품 제작, 

사출까지의 Total Solution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모바

일기기의 경박·단소화 추세에 따라 고정밀·초소형 폰

카메라용 렌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NT(Nano 

Technology)급의 가공 정밀도를 요하는 Silicone 금형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관련 금형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영업부를 신설하고 홈페이지를 구

축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장해산 사장은 “고정밀 가공기술을 요하는 호환형 16Cav�

ity를 비롯하여 24, 32 Cavity 렌즈 금형 개발에 성공함으

로써 휴대폰용 렌즈시장 내 한국와이다의 입지를 더욱 다

질 수 있게 됐다”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

구개발에 매진하여 ‘명품 금형’이 금형시장에 정착화될 수 

있도록 변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게가 2.3g인데 반해 방사형 Type의 이 회사 제품은 1.7g에 

불과하고 16Cavity의 경우 2.3g으로 타사 대비 월등하다. 

장해산 사장은 “현재 렌즈 금형 수지를 비싼 돈을 주고 전

량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라며 “금형비 절감 효과보다 

수지비용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 전체 렌즈산업을 놓고 봤

을 때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일반 H자형이 아닌 방사형 모양의 16Cavity 

렌즈 금형을 만든 이유는 수지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외

에 일반 H자형에 비해 유동성이 좋아 흐름이 좋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국와이다는 현재 국내 유수의 모바일 렌즈 업체에 금

형을 공급하며 양산수율과 사출 재현성 확보를 통해 호

평과 신뢰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B사(社)에 2004년부

터 국내 최초로 16Cavity 렌즈 금형을 공급해 왔다. M사

에는 2009년부터 폰 카메라용 VGA급, 2M, 3M 및 최근

에는 5M4P를 공급하고 있고, 5월중에는 5M 모델용 24 

Cavity 렌즈 금형의 양산안정화를 시현한 가운데, 9월에

는 32Cavity 렌즈 금형도 투입하여 연말까지 양산안정화

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와이다의 모든 성과는 심혈을 기울여 개발된 수율향

상 프로그램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각 렌즈의 진원도 

확보, Cavity별 외경 및 형상편차 최소화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각 면의 decenter(광 중심축)량 관리, 면간(S1, S2

면) decenter량을 최소화 시키는 금형구조 설계, 금형 보

정기술의 개발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회사 측은 보고, 앞

으로 이 기술들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초정밀 금형의 메

카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해산 사장은 “조립할 

때 일일이 방향을 맞출 

필요가 없는 무방향 조

립이 최종 목표”라며 “현

장에서 많이 쓰는 조립용 

로봇의 가격이 2억을 호

가하는데 무방향 조립을 

실현한다면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 �한국와이다의 16Cavity의 경우 2.3g으

로 타사 대비 월등하다. ▶�사출무게를 대폭 줄인 8 &16Cavity 렌즈를  소개하는 장해산 사장


